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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“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
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
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
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” (롬 11:17-18)

 저와 아내는 저번 주에 제가 사역하는 타이베이에서 차를 몰고 남쪽으로 한시간 반 정도 
떨어진 먀오리현에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. 그곳에서 시골 마을 곳곳을 전도하시는 같은 교
단 선교사님 부부와 교제도 하고 그분들이 하고 계신 전도도 같이 해 보려고 약속을 정하
고 다녀왔습니다. 첫날 저녁 그곳 선교사님 부부와 이미 전도체험을 하려고 먼저 와 있는 
한국 청년 한 명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둘째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날 
계획되어진 시골 마을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. 

  손에는 그날 목표량의 전도지를 나누어 들고 차에서 내려 가가호호 방문하며 전도를 시
작했습니다. 대만 시골은 대문을 장군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중국어로 “안녕하세요 
계십니까?” 외치면서 집집마다 방문했지만 집 안에 계신 분들과 잠간의 대화도 나누기가 
쉽지 않았습니다. 간혹 집에서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
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했고 정말로 어렵게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분들께도 예수님의 복음
을 설명하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전도지를 한 집 한 집 우편함이
나 문고리에 꼿아 놓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. 

  그렇게 시골 지역 전도사역을 체험하면서 저의 마음 속에 한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. 
시골에서는 길에서 사람 만나기도 그렇게 힘들지만 내가 사는 도시에는 나가면 사람들이 
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왜 전도를 잘 하지 않았을까? 반성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토요일 교
회에 출근해서 교회 전도지와 전에 단기선교팀이 두고 간 전도용 휴지를 가지고 나가 교회 
근처 건널목과 지하철역 근처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“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예
수님 믿으세요”라고 인사하며 전도지와 휴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. 많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
지나갔지만 시골을 다녀오기 전과 다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. 

 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주셨습니다. “니가 지
금까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? 그리고 사역하면서 힘들었
던 이유가 먼지 아니? 그건 니가 당장 열매까지 보려고 했기 때문이야! 열매를 거두는 것은 
내가 내 시간에 하는 거야! 너는 너가 해야 할 것을 하면 그것으로 족한거야” 

  이번 시골지역 전도 경험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이제는 무
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시는 힘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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